
GIST, '제3회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 발표

- 지난 5월 16일(토) 열린 대회에서 전국 초등학생 작품 230점 접수… 미래 과학기술 향한 
어린이 상상력 눈길

- 가족 참여형 과학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수상작 56점 오룡아트홀 전시

▲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지난 5월 16일(토) 성황리에 개최된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의 최종 수상자 56명을 선정·발표했다고 밝

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작품 총 230점이 접수됐으며, 전문 심사

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56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GIST 총장상)은 ▴저학년부 엄재우(광양제철남초) ▴고학년부 고한결(미산초) 

어린이가 수상했다.

금상((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은 ▴저학년부 김다현(수완초)·전율하(제석초) ▴
고학년부 김나윤(서울잠신초)·정소담(하남중앙초) 어린이가 받았다.

은상((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은 ▴저학년부 오유안(경양초)·이건하(수완초)·이재

희(한아람초) ▴고학년부 강민우(화정남초)·서다은(월곡초)·조하은(송빛초)·홍선우(대전

새미래초) 어린이가 수상했다.

동상(GIST 대외부총장상)은 ▴저학년부 구현준(정암초) 외 4명 ▴고학년부 김효준

(주월초) 외 3명이, 장려상(GIST 대외협력처장상)은 ▴저학년부 김운찬(운리초) 외 6



명 ▴고학년부 김환희(정암초) 외 6명이 각각 수상했다.

▲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현장에서 한 가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

다. 두 딸은 지난해 대회에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입선(GIST 오룡아트홀 아트디렉터상)에는 ▴저학년부 김도윤(정암초) 외 9명 ▴고

학년부 카다탈라 리티샤(Kadathala Lithisha·정암초) 외 9명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GIST가 지역사회 교류·협력의 장으로 운영 중인 캠퍼스 내 다목적 건물 

‘오룡관’의 전시 공간 ‘오룡아트홀’ 3층에 6월 26일(금)까지 약 한 달간 전시될 예

정이다.

▲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 전시가 열리고 있는 오룡아트홀에서 

한 어린이가 자신이 그린 작품을 가리키며 바라보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며 지역 대표 과학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한 ‘GIST 과

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열린 제2회 대회에 이어 올해도 높

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 가족을 포함해 약 500여 명이 GIST 캠퍼스를 찾았으며, 어린이들은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 곳곳에서 우주·AI·로봇·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핵심 과학

기술 분야를 주제로 자신이 상상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자유롭게 화폭에 담아냈

다.

▲ ‘제3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이 전시 중인 오룡아트홀에서 한 어린

이가 어머니와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미술대회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돼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특히 GIST 학생창업기업 ‘이카루스’ 이종원 대표가 진행한 ‘풍선로봇으로 배우는 

비행선의 원리’ 프로그램은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

을 얻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무선 조종기를 이용해 비행선을 직접 조종하며 비행

과 방향 전환의 원리를 체험했다.

이와 함께 캠퍼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해 즉시 인화해 주는 ‘우리 가족 한 컷 

남기기’ 이벤트를 비롯해 솜사탕·풍선아트·비눗방울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

련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순임 오룡아트홀 아트디렉터는 “어린이들의 작품에는 저마

다의 고유한 호흡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자신들이 상상한 과학적 세

계를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대회가 아이



들에게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지난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전국 단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했다. 그 결과 유치부와 초등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50명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마감

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